
Ⅳ .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겸업화 현황

1. 아시아 지역의 금융겸업화 현황 7)

OECD 회원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방카슈랑스 현황은 <표 Ⅳ

-1>에 나타나 있다.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보험사의 은

행지분 소유한도에 비하여 은행의 보험사 지분 소유한도를 높게 설정하

고 있다.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경우 은

행이 보험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8) 있으며, 이 중 말

레이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들은 보험사의 은행 지분 100% 소유를 허

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보험사들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20%

로 설정하고 있다.

인도 및 스리랑카의 경우 보험사들이 은행지분을 각각 2 % 및 5 %

한도 내에서 소유할 수 있지만, 은행의 경우 보험사 지분을 각각 50%

및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 10% 한도 내에서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과

는 반대로 보험사의 경우 은행지분을 5% 한도 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으나 은행의 보험사 지분소유는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은 자회사 설립에 있어서도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

에 비하여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브루

나이 등 9개 국가들이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홍콩9), 인도네시아, 마카오, 필리핀 및 싱가포르에서만 보험사의 은행자

7) Ishii Hisay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si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on in Asia and Latin America,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Unit, OECD, 2001

8) 싱가포르의 경우 감독기구의 인가가 필요함

9) 홍콩의 경우 보험사가 은행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이익이 침



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브루나이,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스리랑카, 대만, 태

국의 경우 은행 및 보험사 상호간의 자회사 설립이 금지되어 있다.

<표 Ⅳ -1> OECD 비회원 아시아 국가들의 방카슈랑스 현황

국 가

지분보유 자회사 상품판매

보험사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은행의
보험사지분
보유한도

보험사의
은행자회
사 설립

은행의
보험자회
사 설립

보험사의
보험이외
금융상품
판매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브루나이 n .a. n .a. N Y N N
홍콩 100% 100% Y Y Y Y
인도 2% 50% N Y N Y
인도네시아 100% 100% Y Y N Y
마카오 100% 100% Y Y - Y
말레이시아 20% 100% N Y Y Y
필리핀 100% 100% Y Y N Y
싱가포르 100% 100% Y Y Y Y
스리랑카 5% 20% N N N N
대만 5% 0% N N N Y
태국 10% 10% N N - -
베트남 - - N Y N N

자료 : Ishii Hisay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si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 sia and Latin A merica,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Unit, OECD, 2001

상품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보험의 은행상

품 판매에 비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다. 현재 8개국10)에서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브루나이, 스리랑카 및 베트남의 경우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은

행이 보험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만의 경우 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된 재물보험의 중개를 수행하기 위

해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함

10)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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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겸업화 현황

해서는 감독당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자본력을 갖춘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타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보험사가 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 고객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음

을 입증하여야 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마카오의 생명보험사들은 보험, 저축 및 투자 성격이 혼합

된 변액보험 및 유니버셜 보험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생명 및 손해보험 겸영에 있어서도 국가별

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Ⅳ-2> 참조).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보험사

들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 중 특정 부문만을 영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다. 하지만 브루나이,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및

베트남의 경우 생명 및 손해보험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보험사들이 존재

하고 있으며, 특히 스리랑카의 경우 겸영보험사가 오히려 보편적인 형

태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1992년 11월 이후 겸영보험사

의 설립을 인가하지 않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보험업법 시행

(1997.1.1) 이전에 설립된 보험사에 대하여만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싱

가포르의 경우 겸영보험사에 대하여 생명 및 손해보험에 대한 별도의

보험기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중 보험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는 싱가포르

로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의 보험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

4월 현재 싱가포르에는 55개의 원수보험사, 47개의 재보험사 및 51개의

캡티브 등 총 153개의 보험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1999년 총 보험료 규

모는 57억 달러(USD)에 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의 보험자회사 또는 보험사의 은행자회사의 소

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사의 타

금융상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경우 보

험중개기관으로 간주되며 보험중개업법(In su rance Interm ed iar ies Act)

상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직원이 보험상품을 권고하

53



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험중개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

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11)

<표 Ⅳ -2 > 아시아지역 국가별 보험회사 수 (1999년말 기준 )

국 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겸영보험사 재보험사 총계

브루나이 3 18 2 1 24

캄보디아 0 1 0 0 1

홍콩 42 119 15 28 204

인도 1 5 0 0 6

인도네시아 62 107 0 4 173

마카오 9 15 0 0 24

말레이시아 7 38 11 11 67

필리핀 37 109 3 4 153

싱가포르 9 90 7 47 153

스리랑카 1 3 6 0 10

대만 33 27 0 1 61

태국 24 74 1* 1 100

베트남 3 9 1 1 14

주 : 태국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겸영보험사의 생명
및 손해보험사로의 분리가 완료되었음.

자료 : Ishii Hisay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si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 sia and Latin A merica,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Unit, OECD, 2001

아시아 보험시장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중국 보

험시장 역시 은행 및 인터넷을 통한 생명보험 보험상품 비중은 크지 않

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중국 베이징 생보시장

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억 5,232만 위엔으로 전년대비 55%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중 대리점을 통한 보험판매가 6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11) OECD, OECD Observership Questions and Answers Singapore

Applications , Room Document N o.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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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겸업화 현황

차지하고 있다. 은행을 통한 생명보험 상품판매 비중의 경우 전년 대비

0.4 %p 증가한 4.0%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Ⅳ-1> 참조).

<그림 Ⅳ -1> 중국 생보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20 00)

주 : 동 실적은 베이징의 생명보험 시장에 대한 실적임
자료 : 중국보험감독위원회(China Insurance Supervision Commission)

2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금융겸업화 현황 12)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포함하여 금융시장의 자

유화가 가장 뒤진 지역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 등 라

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 보험사의 국내지점 설립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의

국가에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등 시장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12) Ishii Hisay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Latin Americ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on in Asia and Latin America,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Unit, 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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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금융겸업화 정도는 <표 Ⅳ-3>에 나타나 있는데, 국

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파나마의 경우 보험사가 타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타 금융회사가 보험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및 우루과이와 같은 국

가들은 은행의 보험자회사 및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

다. 한편, 칠레는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은 허용되고 있는 반면, 은

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은행이 보험브로커 자

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표 Ⅳ -3 >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겸영보험사 및
자회사 관련 규정

국 가
겸영보험사
설립허용

은행의 보험자회사 및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존재

아르헨티나 N N
볼리비아 N Y
브라질 Y Y
칠레 N Y
콜롬비아 N Y
코스타리카 Y Y
쿠바 N N
에콰도르 N N
엘살바도르 Y Y
과테말라 Y N
온두라스 Y Y
멕시코 Y Y
니카라과 Y N
파나마 Y -
파라과이 Y N
페루 Y Y
우루과이 Y Y
베네수엘라 Y N

자료 : Ishii Hisay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Latin
Americ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sia and Latin
A merica,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Unit, OEC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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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최대 보험시장인 브라질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업무의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OECD 회

원국이고 제2대 보험시장인 멕시코에서는 은행의 보험자회사 및 보험사

의 은행자회사 설립이 금지된 반면, 보험사와 은행의 금융그룹 참여는

허용되고 있다.

<표 Ⅳ -4 >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겸영보험사 현황 (199 8)

국 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겸영보험사 재보험사 총계

아르헨티나 73 77 83 103 336

볼리비아 8 11 0 0 19

브라질 25 12 102 1 140

칠레 33 25 0 4 62

콜롬비아 23 30 0 1 54

코스타리카 0 0 1 0 1

쿠바 6 3 0 *2 11

에콰도르 5 11 26 2 44

엘살바도르 1 0 14 0 15

과테말라 0 3 14 0 17

온두라스 1 1 10 0 12

멕시코 9 15 41 3 68

니카라과 0 0 5 0 5

파나마 3 2 19 12 36

파라과이 0 41 2 0 43

페루 4 3 10 0 17

우루과이 5 8 4 0 17

베네수엘라 2 16 44 4 66

주 : 쿠바 재보험사의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
자료 : Ishii Hisay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Latin

Americ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 sia and Latin
A merica,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Unit, OECD, 2001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겸영보험사 현황은 <표 Ⅳ-4>에 나타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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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금융겸업화의 진전이 가장 느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14개 라틴아메

리카 국가의 경우 겸영보험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브라질, 파나마, 베네

수엘라 등의 국가들에서는 겸영보험사가 보험회사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브라질 등 12개 국가의 경우 현재도 겸영보험사의 설립

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는 1998년 이후 겸영보험

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및 쿠바의 경우 겸영보험사가 존재하지 않

고 있지만, 칠레 및 콜롬비아의 경우 상해 및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생

보 및 손보사의 판매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겸영보험사의 영업실적 보고에 있어서도 국

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페루 등의 국가들은 생명 및 손해보험의

경영실적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온두라스 공

화국과 같이 생명 및 손해보험 영업실적에 대한 분리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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